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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호P&B화학, 2004년 페놀시장 평정!
여수공장 15만톤 증설로 국내수요 초과 … 수출효과 2억달러 기대

금호P&B화학(대표 김태환)이 페놀 증설공사에 본격 나선다.

금호P&B화학은 2004년 말까지 여수공장 부지에 페놀 15만톤, 큐멘 33만톤 생산설비를 증설키로 최종 결정

하고 8월27일 설계 및 시공 계약을 체결했다.

금호그룹과 일본 신닛테쓰(新日鐵)화학, 스미토모상사 합작기업인 금호P&B화학은 증설이 완료되는 2004년 

말에는 기존 생산능력과 합쳐 페놀 28만톤, 큐멘 42만톤, Bisphenol-A 15만톤 등 국제 규모의 일괄 생산체제

를 갖추게 된다.

금호P&B화학 관계자에 따르면, 2003년 페놀 국내수요는 약 18만톤 규모이며, Polycarbonate, 전기․전자제

품 주원료로 쓰이는 페놀 수지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여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는 설명이다.

또 2004년 공장 증설이 완료되면 페놀과 부산물인 아세톤의 국내수요를 충당하고 남는 물량을 수출할 수 있

게 돼 한해 약 2억달러의 외화소득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.

금호P&B화학과 대림산업의 설계 및 시공 계약

금호P&B화학은 2003년 1월 Bisphenol-A 10만톤 신공장 증설을 완료한 바 있으며, 페놀 증설사업이 완료되

면 2005년에는 28만톤 규모의 페놀 생산능력을 보유하게 돼 세계 메이저 대열에 합류하게 된다.

Bisphenol-A는 Polycarbonate와 에폭시의 핵심원료이며, 페놀은 Bisphenol-A의 주원료이자 전기․전자 재

료로 사용된다. <조인경 기자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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